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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첫 미술관, 대중 위해 차린 ‘미술 밥상’ 
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후 이모저모

캐롤 A. 퓨어맨 <내년 여름> 레진에 유채 2012

2015년 말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국공립 및 
사립미술관의 개관 소식이 연일 화제다. 지난해에는 
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, 디뮤지엄이 개관했으며 올해는 
플랫폼-엘컴템포러리아트(4월), 청주시립미술관(7월)이 각각 
개관 예정이다. Art는 지난해 10월 8일에 문을 열며 ‘개관 바람’의 
첫 테이프를 끊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찾았다.

미술관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수원화성행궁 옆에 위치해 
있다. 서울에서 차로 1시간~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멀지 
않은 거리다. 총 5개의 전시실과 복도 공간에 위치한 2개의 
전시홀, 2개의 교육실, 카페,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. 
미술관 건물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해 수원시에 기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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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‘아이파크’ 명칭을 
사용하도록 요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. 시민단체, 지역 미술가 
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관 직전인 5월까지도 논란을 빚었으나, 
시의회에서 이 사안을 타결하며 결국 미술관 명칭은 확정됐다. 
미술관은 국공립미술관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는 데 
방점을 찍겠다고 선언했다. 전승보 전시감독은 개관 전에 가진 
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문화 
콘텐츠 생산의 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.  실제로 
미술관은 개관전 <수원 지금 우리들>(2015)전에서 수원 지역 
출신의 청년부터 원로까지 작가 114명의 작품 400여 점을 
소개했다.

마크 데니스 <세 명의 유대인들이 바 안으로 들어가다> 리넨에 유채 2014

지난 3월 8일 기자가 방문한 미술관에서는 2층에 ‘SU-
WON ART HISTORY’라는 특별 전시공간을 마련해 ‘수원 
미술사’를 소개하고 있었다. 벽면의 타임라인에서는 1896년 
나혜석 출생을 시작점으로 잡았다. 수원사진가협회 수원지부 
창립(1955), 한국미술협회 수원지구회 창립(1964) 등 수원에 
근거지를 둔 협회 및 모임의 창립에서부터 수원미술전시관의 주요 
국제교류 전시 및 국제미술평론가협회(AICA) 학술대회 개최 
등을 주요 행사로 기록했다. 대안공간눈(2005) 행궁재(2013) 
해움미술관(2014) 등 지역 미술 공간의 조성도 주목했다.

실제 전시는 어땠을까? 제1, 2, 4전시실에서 열린 
<하이퍼리얼리즘: 보는 것, 보이는 것, 보여지는 것>(2015. 
12. 30~3. 20)전은 극사실주의 작가 11명의 정교한 묘사가 
돋보이는 회화 조각 설치 등 작품 90여 점을 전시했다. 
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배제하고, 시각적 매력으로 
어필하는 전시였다. 버락 오바마, 스티브 잡스 등 유명 인사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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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상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아담 빈의 조각 등이 많은 인기를 
끌었다는 후문이다.

<하이퍼리얼리즘: 보는 것, 보이는 것, 보여지는 것> 전시 전경 2015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

미술관은 4월 독일 프라이브루크 아우구스티너미술관 소장품전 
<블랙 포레스트>를 개최할 예정이다. 수원시와 독일 
프라이브루크시 간의 국제자매도시 체결(2016. 3)을 기념하며 
열리는 행사다. 그림형제의 동화 <헨젤과 그레텔>의 배경이 
되기도 한 독일 남서부 지방의 산악 지역을 주제로 하여 19세기 
및 20세기 회화 48점을 선보인다. 같은 달 나혜석 탄생 120주년 
기념전도 예정돼 있다. 나혜석 유족이 미술관에 기증한 <자화상> 
<김우영 초상>과 함께 나혜석 문학 관련 자료 등을 함께 
선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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